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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연합뉴스 9.12일자 「보험수수료 개편 추진에 

보험대리점 반발, “정부 과잉규제”제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□ 연합뉴스는 9.12일자 “보험수수료 개편 추진에 보험대리점 반발,

정부 과잉규제” 제하 기사에서

ㅇ “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가운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

생명보험의 상품설계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다... (중 략)

사업비와 관련, 금융위는 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·

수당 등 보수와 지원 경비에 대해 ”모집 종사자별로 차등

지급해선 안된다.“는 개정안을 마련했다.”라고 보도

< 해명 내용 >

□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·수수료 체계와

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, 구체적인

개편방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
